
후지보 - 정방교연사 추동절용  

직물출하량 20∼30% 증가 예상 

 

후지보가 상품화한 정방교연사 “톨나솔”로 짠 2003년 추동절용 직물의 출

하량이 2002년과 비교하여 20∼30% 증가한 20만m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톨나솔”은 페루(Peru)산 “피마(Pima)”면을 사용한 정방교연사이다. 후지보

가 사용한 “피마”면 실에는, 이집트산 면사 “메누마”, 미국산 “피마로드”가 

있는데, 가격 면으로는 이집트산이 가장 고급이고, 다음은 페루산이 약 20% 

값이 싸고, 그 다음이 미국산으로 20%가 더 싸다. 그러므로 “피마”면 중에서 

중간 정도인 “톨나솔”을 사용한 직물이 “가격면에서 아주 비싸지도 않고 품

질면에서도 아주 떨어지지 않아 적절하게 잘 균형이 잡혀있어 메이커에게도 

다루기가 무난하다”고 하여 잘 팔리고 있다고 한다. 

2003년 추동용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페루산 피마면 정방교연사 직물은 

주로 90수 쌍사급이나 103수 쌍사급 실로 평직, 능직, 도비직 등의 직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직물은 부드러운 태, 은은하고 고상한 광택에 흡습성이 

좋고 슬럽(slub)이 적고, 드레이프(drape)성이 좋다. 

후지보만의 특수한 후가공(後加工) “프루미찌”는 “천사의 날개”라는 뜻으로

서 섬세한 기모(起毛)도 가능하며, 이 기모가공을 곁들인 직물의 주문이 늘어

나고 있다. ♣ 

 


